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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ker removes computer chips 
from a shelf at an electronics                 
assembly line in Biñan, Laguna, 
April 20, 2016. — REUTERS  

필리핀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위협을                     

현실화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에서 최대 18억 9천만                       

달러(약 1,076억 페소)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원                     

싱크탱크가 밝혔다. 

 

하원 의회정책예산연구부(CPBRD)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 순손실 규모는 16억                

달러로 감소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재 미국에서 최소한의                

2024년 필리핀산 제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총 121억 2천만 달러 규모(전체 수출액의 16.6%)에 달했다. 

 

하원 의회정책예산연구부(CPBRD)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순무역 효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핀 수출품 대부분은                    

제조업 제품이다. 

 

보고서는 10개 주요 산업 중 8개가 기계 및 전자 기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며, 나머지 두 개 부문인 갑각류·연체동물과 코코넛·팜 커널 오일은                

1차 산품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 달간 유예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무역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는 필리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PBRD는 "필리핀의 가장 큰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디스크, 테이프, 고체 상태 비휘발성 저장장치, 스마트카드 및 기타 음향 또는 기타                    

현상을 기록하는 매체로, 3억 8,670만 달러 규모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코넛 및 팜 커널 오일 수출은 3억 7,450만 달러,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수출은 1억 8,76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자 기계 부문에서는 전기 변압기, 정류기 및 인덕터 등의 수출이 1억 4,35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기(스마트폰 및 기타 통신 네트워크 장비 포함) 수출은 1억 3,000만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CPBRD는 "미국의 관세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제품으로는 전자 집적회로(9,782만 달러), 기계 부품 및 액세서리(7,700만 달러),                 

절연 전선·케이블·기타 전기 전도체 및 광섬유 케이블(7,400만 달러), 모니터 및 프로젝터(6,400만 달러),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6,300만 달러) 등이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2]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경우 특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하원                       

의회정책예산연구부(CPBRD)의 마크 카멜로 R. 망게라(Mark Carmelo R. Manguera)와 돈데일 앨버트 

O. 타닐론(Dawndale Albert O. Tanilon) 연구원은 38페이지 분량의 논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CPBRD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필리핀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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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from page 1] 

긍정적 효과 

한편, 하원 의회정책예산연구부(CPBRD)는 의류 및 신발류와 같은 일부 수출품이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PBRD는 “이는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일부 제3국이 무역 역학 변화의 혜택을 본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와 유사한 현상”이라며 “다만, 순무역 

이익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순무역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레이저 제품으로, 3,73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좌석 부품 수출은 1,82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산 정장, 재킷, 바지, 드레스 등의 수출은 1,730만 달러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지와 카디건 같은 캐주얼 의류 제품도 1,7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의류(스커트 및 바지 등) 수출 역시 1,3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군으로는 니트 및 크로셰 의류(1,279만 달러), 시멘트·콘크리트·인공석(1,273만 달러), 남성                                                

정장·재킷·블레이저·바지·멜빵 작업복·반바지(1,252만 달러), 축제·카니발 및 기타 오락용 상품(1,180만 달러), 전자석(1,093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CPBRD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초래할 도전에 대응하려면, 필리핀은 단기 및 장기적 무역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시장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적 접근을 추진해 기존 무역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PBRD는 필리핀이 "미국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무

역 전환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BRD는 “미국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5개 제품(디스크·코코넛·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전기 변압기·전화기)의               

주요 글로벌 수입국은 중국, 홍콩, 독일”이라며, **"이들 시장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미션을 강화하고, 무역 협정을 협상할 기회를                   

모색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CPBRD는 필리핀이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재승인을 위한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BRD는 “GSP가 재승인되면 해당 제품들이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크탱크는 정부가 공화국법 제11981호(타탁 피노이법, Tatak Pinoy Law)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기업들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필리핀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PBRD는 “타탁 피노이 전략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립 및 실행이 필리핀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점점 더 다양하고 정교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목표 부문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필요 

 

필리핀은 캐나다, 유럽, 중동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가 체결함으로써 대외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더욱 보호할 수 있다고                                   

경제자유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 회장 칼릭스토 V. 치키암코(Calixto V. Chikiamco)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광물과 같은 상품에 집중하면, 해당 품목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육성 기회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레오나르도 A. 란조나(Leonardo A. Lanzon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필리핀이 제조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BON 재단의 호세 엔리케 ‘소니’ A. 아프리카(Jose Enrique 'Sonny' A. Africa) 이사는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산업화 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 주도의 투자를 통해 니켈 가공 공장 및 재생에너지 기술 공장을 설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13/652975/philippines-may-lose-1-9-billion-in-us-exports-if-trump-raises-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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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 디존, 새로운 교통부(DOTr) 장관으로 임명                                                                                           

February 13, 2025 | Jean Mangaluz - Philstar.com   

File photo shows testing czar Vince 
Dizon.  
 

                 The STAR / Mong Pintolo, file  

마닐라, 필리핀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빈스 디존 전 기지전환개발청(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 청장을 새로운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디존은 자이메 바우티스타를 대체하게 

된다. 

 

행정 장관 루카스 버사민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다. 

 

“비벤시오 '빈스' 브린가스 디존이 2025년 2월 21일부터 교통부 장관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라고 버사민                       

장관은 말했다. 

 

바우티스타는 필리핀 항공(PAL) 전 CEO였으며, 건강 문제로 교통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디존은 이미 대통령실의 승인을 받아 바우티스타 장관의 팀과 협력하여 교통부에서의 전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우티스타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라고 버사민 장관은 말했다. 

 

디존은 교통부 장관직을 맡기 전, 정부에서 여러 고위직을 역임했다.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 정부 하에서 BCDA CEO를 

지냈다. 
 

또한 디존은 팬데믹 동안 두테르 전 대통령의 COVID-19 대응 정책의 부수행자로서도 활동했다.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2/13/2421267/vince-dizon-named-new-dotr-secretary 

BSP, 오늘 기준금리 25bp 인하 예상 — 시장 전망                                                                                           

February 13,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은행가들, 시장, 그리고 전체 비즈니스 분야는 오늘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Bangko Sentral ng Pilipinas(BSP)가 다음                     

기준금리 조정을 결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1월의 물가상승률이 BSP의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말라야 비즈니스 인사이트(Malaya Business Insight)**와                     

인터뷰한 분석가들은 BSP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번 인하는 통화정책위원회가 시행하는 네 번째 연속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는 5.5%로 낮아지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위원회가 필요한 통화정책 조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주요 지표로, 1월에 2.9%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이는 2024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는 지난달 “우리는 여전히 이상적인 금리와 비교했을 때 제약적인 구역에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통화정책은 12~18개월의 시차를 둔다고 덧붙였다. 

 

BDO의 수석 전략가인 조나단 라벨라스는 오늘의 금리 조정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벨라스는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다면 50bp 인하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난 12월 

50bp 인하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25bp만 인하했다”고 Viber 메시지에서 밝혔다. 

 

라벨라스는 1월의 물가상승률이 2.9%로 예상보다 높은 2.5%를 초과했지만, “여전히 BSP가 금리를 50bp까지 인하할 여유가 충분하다”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BC 아세안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성명에서 “물가상승률은 BSP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 있으므로 큰 우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Cont. page 3]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287/jean-mangal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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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BSP가 금리 인하폭을 25bp로 설정하여 5.50%로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성장과 그 성장을 지원하는 엔진들입니다.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5.2%로 하향 수정되었고, 이 중 가계 소비는 국가의 가장 큰 경제 엔진으로서 부진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BSP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약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다카나이가 말했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금리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다카나이는 "BSP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연준과 BSP 간의 정책 금리 차이를 좁힐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재 저축-투자 격차가 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다카나이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SP는 연준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세 리스크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PI의 수석 경제학자인 에밀리오 네리 주니어는 "우리는 BSP가 금리를 25bp 인하하여 5.5%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분기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금리 인하의 주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물가 환경 덕분에 중앙은행은       

경제를 촉진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네리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BSP의 발언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통화정책위원회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최근 국가가 부진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종종 정책 조치가 있기 전의 신호로 간주됩니다."라고 

네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페소의 최근 안정성이 BSP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유를 더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페소에 압력을 미칠 수 있지만, 시장 심리 개선이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BSP는 물가가 목표 범위 내에 있는 한 더 높은 환율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네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 있는 조치이지만, 네리는 "올해 금리 인하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같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좁혀진 금리 차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포트폴리오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금리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주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리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bsp-to-cut-policy-rate-by-25-bps-today-consensus/ 

BSP, 오늘 기준금리 25bp 인하 예상 — 시장 전망                                                                                           

[Cont. from page  3] 

현재 진행 중인 PPP 프로젝트 규모, 2.47조 페소                                                        

February 12,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Data from the PPP Center showed 
that the number of projects in the 
PPP pipeline increased to 176 as of 
Feb. 10 from its Dec. 4, 2024 report, 
which had 172 projects.  
 
                     The STAR / Michael Varcas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에는 총 176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들의 총 가치는                  

2.47조 페소입니다. 

 

PPP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 보고서에서 172개의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에서 17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P 프로젝트 수는 증가했지만, 총 비용은 2.55조 페소에서 감소했습니다. 

 

PPP 센터는 파이프라인에 포함된 프로젝트 수의 변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가되고 일부 프로젝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프라인에 새로 추가된 15개 프로젝트 중 4개는 국가 프로젝트이고, 11개는 지방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는 마닐라 중앙 우체국, 마놀로 포르티치 세폐지 및 하수 처리 시설, 역사적인 델몬테 공항  

활주로 보존 제안, 경제적 주택 단지 – RQ 빌리지, 바기오 물 공급 프로젝트, 필리핀 디지털 국가 신분증,                      

[Cont. page 5] 

https://www.philstar.com/authors/1473425/louella-desid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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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projects in pipeline now at P2.47 trillion 
[Cont. from page 4] 

팡가시난 - 파암반산 파비하이 파라 필리피노 프로그램, 바기오 - 파암반산 파비하이 파라 필리피노 프로그램, 여행자 정보 및 데이터 보안                           

시스템(eTRAVELPLUS), 프란시스코 방고이 국제공항 프로젝트, 카비테의 다층 주차장과 함께하는 신도시 공공 시장 건설, 카비테에서 농산물                    

도매 및 소매를 위한 트레이딩 포스트/박사칸 센터 설립, 바기오 중앙 터미널 및 문화 센터, 바타안 자유무역지대의 물 공급 및 위생 서비스 개선                   

및 관리, 파식 공통 지하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한편, 아홉 개의 프로젝트는 적절한 시행 기관과의 협조로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프로젝트 중 일곱 개는 국가 프로젝트이며, 두 개는 지방 프로젝트입니다. 

PPP 파이프라인에서 제외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디지털 주택 플랫폼 프로젝트, 일로일로시 고속버스 시스템, 필리핀 국가 석유공사와 

에너지부의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부동산 재개발 공동 투자, 잠보앙가 시 통합 고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자 송장 및 세금 엔진 시스템 프로젝트, 

리잘 공원 서부 구역 개발 프로젝트, 산 비센테 플래그십 관광 기업 구역의 전력 생산 및 배급, 탈탄소화 프로젝트, 메트로 레일 교통 시스템                       

3호선의 재활성화, 운영 및 유지보수. 

 

PPP 센터는 또한 새로운 보홀(팡라오) 국제공항 프로젝트도 PPP 파이프라인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에서 예상 비용이 45억 3천만 페소로, 수주 후 파이프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는 실행 중인 프로젝트의 

PPP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라고 PPP 센터는 전했습니다. 

 

또한, 팜팡가 투석 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도 수주되어 실행 목록에 포함되어 파이프라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PP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투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2/12/2420873/ppp-projects-pipeline-now-p247-trillion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 논란 촉발: 디지털 포용 vs. 국가 안보 리스크                                                                           

February 12, 2025 | Rizal Raoul Reyes  | BusinessMirror 

국제 싱크탱크인 Stratbase Institute는 수요일에 국가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규제 완화가 외국인에 의한 디지털 

인프라의 착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대가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Stratbase Institute의 회장인 Victor                

Manhit가 말했습니다. 

“국가의 무선 주파수에 접근하기 위한 법정 프랜차이즈 요건을 제거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의도를 가진 외국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라고 Manhit가 덧붙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Konektadong Pinoy’ 법안은 라디오 주파수 사용에 대한 입법 면허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민간 기관을 악의적인 외국 침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기술로 국가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Manhit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이 법안은 신뢰할 수 없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존재들이 중요한 인프라를 방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anhit는 ‘Konektadong Pinoy’ 법안이 공공 서비스 법(PSA)에서 정의된 안전 장치와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PSA는 중요한 인프라가 엄격한              

규제 감독 하에 있음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디지털 백본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제되지 않은 외국의 영향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ont. page 6]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rizal-raoul-reyes/


Page 6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 논란 촉발: 디지털 포용 vs. 국가 안보 리스크                                                                           

[Cont. from page  3] 

국가적 위험 외에도, 소비자 보호 옹호자인 콘슈머 앳 마마야안(Konsyumer at Mamamayan, KM)의 사무총장 패트릭 클리마코는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이 디지털 사기와 스캠의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업체들이 엄격한 심사 없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다면, 나쁜 행위자들이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어 온라인 사기, 피싱, 불법 통신                    

서비스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클리마코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 감시 단체인 CitizenWatch Philippines의 대표인 올란도 옥살레스는 "강력한 규제 집행이 없다면, 국가 통신 위원회(NTC)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것이며,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GIDA)에서 소비자들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통신 사업자 협회(PCTO)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룹은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의회 프랜차이즈 요구 사항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제한된 라디오 스펙트럼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호장치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PCTO는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이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심지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고 PCTO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데이터 전송을 넘어 방송 주파수로 스펙트럼 할당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는 법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앞서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상원 법안 2699)을 긴급히 인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감독을 약화시키는 이 법안이 국가의 통신 네트워크에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디지털 백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철저히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만힛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힛은 감독이 약해지면 정부 기관, 민간 기업, 일반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성은 국가 안보와 소비자 보호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만힛은 말했습니다. 

 
Image credits: Alexey Kornylyev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2/12/marcos-certified-bill-a-threat-to-digital-security/ 

건전한 경제 기본과 강력한 협력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                                                                   

14,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국가경제개발청(NEDA)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은 필리핀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건전한 경제                 

기본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2월 11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이콴유 공공정책대학(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열린 테마섹 명예 연설에서 마닐라가 규칙 기반의 긍정적인 합을 위한 정책 대응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마섹 명예 연설 시리즈는 연설자들이 공공 정책 커뮤니티와 귀중한 통찰을 나누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강연 중, 발리사칸 장관은 지역 및 세계 개발을 형성하는 주요 메가트렌드로 상승하는 불평등, 보호주의의 증가,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증가, 그리고 기후 변화 속에서 에너지 전환의 높은 비용을 들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정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7]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2/12/marcos-certified-bill-a-threat-to-digital-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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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개발 전략을 형성하고 제한하는 다양한 메가트렌드에 직면해 있으며, 긍정적으로 보면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개발 전략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며, 즉각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응적 조치와                

신흥 기회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모두 채택해야 합니다," 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발리사칸 장관은 필리핀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강력한 경제 모멘텀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EDA 장관은 필리핀 경제가 소비와 서비스 중심을 넘어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aggressively 확대하여 외환 부문을 강화하며, 중요한 부문의 시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또한 필리핀은 생산성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기술을 채택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리핀은 인적 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필리핀은 디지털 연결 시대에 이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량 구축과 기술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학계와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또한 필리핀은 무역, 투자,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그리고 ASEAN 중간 강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과 기후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합니다. 

 

"경제 대국 간의 경쟁에 휘말린 작은 개방 경제국들이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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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from page 6]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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